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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승려문집은 승려가 저술한 시문(詩文) 등의 단편 저술을 모아 편집한 책을 말한
다.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1)에 따르면 현전하는 승려문집은 99종이 확인되
는데, 고려시대 12종, 조선시대 87종으로 조선시대의 문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승려문집은 주로 저자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대해서 설(說)한 법
어(法語)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구어체적인 성격의 어록(語錄)에 가까웠으나,2) 
조선시대 이후로 법어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시와 문을 중심으
로 하는 문집의 체재가 보편화되었다. 승려문집은 특히 17세기 간행된 청허휴정(淸
虛休靜)의 『청허당집(淸虛堂集)』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에 약 80여 종의 문집이 간행
되었는데, 현전하는 승려문집 대부분은 이 시기에 간행된 것이다.

승려문집에 수록된 개별 저술들은 문집의 형식으로 편집되기 이전에 승려 개인의 
일생의 면면에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저술이었다. 이러한 저술들은 수행자로서 느낀 
개인적 감회를 표현하기도 하며, 당대의 저명한 지식인들과 교유하는 개인의 사회적
인 면모를 담아내기도 한다. 특히 불교계의 구성원으로서 승려가 경험한 다양한 종
교적 활동과 크고 작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불교사회의 다면적인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승려문집 자료의 아카이빙에 관한 역사는 1976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에서 
“한국 불교문헌을 집대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한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韓國佛
敎撰述文獻總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3)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은 삼
국시대부터 1896년 조선 말기까지 한국에서 찬술된 불교 문헌을 조사하여 목록으로 
정리한 것으로, 승려문집은 승려가 편찬한 저술로서 「찬술부(撰述部)」에 실리게 되
었다. 특히 여기에는 저자의 간단한 행장과 함께 문헌이 언급된 전거, 문헌의 내용, 
현존본의 소장처가 포함된 해제를 부가하고 있어서4) 승려문집에 관한 연구의 중요

1) 『韓國佛敎全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편찬. 전체 15책. 본편(1-10책) 1979년-1989년 
발행. 보유편(11-15책) 1992년-2022년 발행. 『한국불교전서』는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시
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에 의해서 편찬되고 저술된 한국불교관계 자료를 집대성한 총서이
다. 개별 문헌별로 원자료를 탈초, 판독하여 원문을 수록하고 다양한 판본 간의 이동(異同)
을 교감하여 주석하였다.

2) 이진오, 『韓國佛敎文學의 硏究』, 민족사, 1997, 208쪽. 
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1-2쪽.
4) 박인석, 「『한국불교전서 편람』 간행의 의의와 과제」, 『불교학보』 제71집, 2015,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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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진행된 『한국불교전서』 편찬 사업은, 『한국불교찬술문헌총

록』을 기초로 하여 불교문헌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전문을 실어 편찬하였다. 승
려문집은 제4책(1982년 간행)에 수록된 고려시대 승려 의천(義天)의 『대각국사문집
(大覺國師文集)』과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을 시작으로, 제12책(1996년 간행)
에 수록된 일제강점기의 승려 동명선지(東溟善知)의 『동명유고(東溟遺稿)』에 이르기
까지, 총 88명의 승려가 저술한 99종의 문집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여
러 분야에서 승려문집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된 데에는 『한국불교전서』
의 편찬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2010년도부터는 『한국불교전서』를 역주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가 발간되
기 시작하면서 승려문집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2012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웹 서비스는 『한국불교
전서』의 원문과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의 번역문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면서 승려
문집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현재 승려문집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는 이와 같은 맥
락에서 구현된 것으로, 『한국불교전서』라는 컬렉션을 구성하는 자원 중 하나로서 승
려문집의 정보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려문집의 자료적 특성이 고려
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승려문집을 비롯한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모든 문헌 
자료들이 모두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정보화의 대상이 문헌에 
담긴 지식이 아닌 문헌 자체로 설정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한국불교
전서』라는 아날로그 형태의 문헌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디지털 환경에 옮
기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헌에 담겨 있는 여러 유의미한 정보의 개체들이 
식별되지 못하고 문헌의 체계 속에서 디지털화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디지털화는 방대한 규모의 승려문집의 텍스트에 편리하게 접근하
고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를 한 부분도 있었다. 자
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승려문집을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동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헌의 디지털화에 힘입어 문집을 활용한 연구 성과는 점차 축적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가 다시 아카이브의 차원에서 데이
터로 구성되어 문집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
전히 아카이브는 문집의 디지털 판본을 보이는 데 충실할 뿐이며, 문집에서 발견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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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개별 연구 성과물 속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대목에서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의 편찬 작업이 주는 교훈은, 이 작업이 

단순히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연구
의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거, 실존, 내용, 소장처”를 밝히는 일을 함께 수
행했다는 사실이다.5) 자료의 아카이빙의 과정에서 인문학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이처럼 대상 세계에 관한 인문학적 지식을 안내함으로써 대상 자원들이 다양한 영
역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승려문집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문헌자료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개별 문집 자료의 문맥과 맞닿아 있는 지식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갖추는 일은, 아카이브가 자
료의 저장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며, 다양한 지식의 체계에서 자료
가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승려문집과 관련된 자료와 지식이 서로 융합의 환경
에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상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승려문집의 문
헌자료의 아카이브에 대하여 “문집에 관한 지식의 층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지
털 아카이브를 제안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기존의 아카이브가 문헌의 디지털화에 집
중하게 되면서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을 다루지 못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문집에 관한 지식이 다시금 아카이브를 통해서 소용될 수 있
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승려문집의 
자료가 활용성을 갖게 하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승려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구상은 이른바 “백과사전적 아카
이브(Encyclopedic Archives)”라는 개념에서 착안한 것이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는 “백과사전적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중개자로 삼아 수많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실물 정보들이 의미적인 관계를 좇아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아카이브”를 말한
다.6) 여기서 백과사전적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분산된 자료와 지식정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 요소를 발굴하고, 그 요소들 사이의 의미와 맥락을 데
이터화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7)

승려문집에 관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문집에 관한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1-2쪽.
6) 김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세계유교문화박물

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2020. 3. 국학진흥원, 12쪽.
7) 김현,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2024.1.23., 7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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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자료가 연계된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일은 문집에 관한 지식정보를 탐구하고 분석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지식과 자료가 연계될 수 있는 승려문집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
브의 발전적 모델을 제안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 재연
성을 가지고 다른 승려문집에 관한 아카이브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문집을 대
상으로 실제 데이터를 구축하여 귀납적으로 정리된 승려문집에 관한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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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문집은 조선 후기 해남 대흥사의 승려
였던 범해 각안(梵海覺岸, 1820-1896)이 저술한 『범해선사유고(梵海禪師遺稿)』이다. 
1921년 대흥사에서 발행된 『범해선사유고』는 상하권의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상권은 「범해선사시집」 2권과 「범해유집보유」를 합친 것이고, 하권은 「범해선사
문집」 2권이다. 『한국불교전서』에는 『범해선사시집』(보유 포함)과 『범해선사문집』으
로 나누어서 실려 있으며, 이후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도 각각 시집과 문집으로 
나누어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범해선사유고』는 조선 후기 대흥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동향과 사상과 신앙, 승려들의 수행상, 그리고 유학자와의 교유 등 다
양한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8)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범해선사유고』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범해선사유고』는 다양한 유형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술의 유

형에 따라 발견되는 정보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범해선사유고』에 수록된 항목은 전체 369건인데, 이 중 시는 292건, 산문은 77건
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잡체시 등이 수록
되어 있으며, 산문으로는 범해의 행장, 기문, 법문, 권선문, 상량문, 제문, 논설, 명
문, 찬문, 편지, 행장, 서문, 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에 문집을 남긴 승려 50% 이상이 100~200여 편의 시를 남겼고, 200여 편 이상의 
시를 남긴 승려는 18명으로 확인되는데9), 범해는 292편으로 비교적 많은 작품을 남
긴 승려였다. 특히 범해가 남긴 시 중에는 동료 승려나 문인들과 서로 주고받은 시
가 여러 형태로 수록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시들의 관계성과 여기에서 발견되는 승
려와 인물의 관계 양상 등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산문에는 
승려로서의 개인의 일상적 활동과 종교적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저술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개별 저술의 소재가 사찰의 전각, 불서, 계첩(戒牒), 사찰계(寺刹契) 등과 
같은 불교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어서 불교 사회
와 문화와 관련된 관계의 양상을 다양하게 포착할 수 있다. 

8) 범해 각안 저·김재희 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5쪽.
9) 최정이, 「조선시대 승려의 문집 간행에 대한 서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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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범해 각안이라는 승려가 가지는 불교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범해선
사유고』에는 범해를 비롯한 주변 승려들의 법맥에 관한 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여
러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범해는 조선 후기 불교사에서 최대 계파를 이
루며 발전해 나갔던 청허계 편양파의 법맥을 이어받은 승려로, 범해의 계보는 청허
휴정-편양언기-풍담의심-월담설제-환성지안-호안체정-연담유일-완호윤우-초의의순
으로 이어진다. 또한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는 청허 휴정의 의발(衣鉢)이 전해지던 
곳으로, 청허계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사세를 확장해나갔던 곳이었다. 따라서 『범
해선사유고』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특히 범해는 『동사열전(東師列傳)』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승려들에 
대한 전기를 저술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범해가 속해있던 ‘대흥사 계통의 편양
파’ 승려에 관한 기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승전으로서의 『동사
열전』이 지니는 한계로 지적되어왔지만, 오히려 범해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관한 정
보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범해선사유고』를 보조하여 승려의 법맥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범해선사
유고』는 승려 간의 관계의 양상을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와 대흥사 인근의 암자에 
관한 기록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사찰은 승려의 수행 공간이자 생활 공간으로, 승
려의 저술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승려와 관계된 사찰의 정보를 함께 파
악해야 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사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에 대해서 사찰 관련 문헌 자료들
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10) 여기에는 축원문, 사찰계안, 재정관련 문서, 
소임관련 문서, 승보안, 중수기, 사적기 등 사찰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고문헌 및 
고문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문헌 자료들은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
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문집
에서 발견된 문맥에 관한 정보들이 사찰 자료와 같은 유관 자료로 확장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

이처럼 『범해선사유고』는 다른 문집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서술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아울러 승려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자료와 지식의 통섭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로 구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

10) 해당 조사사업의 결과물은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사지자료
집』1-5, 2014-2018.”를 통해 자료집으로 발간되었다. 조사사업과 발구된 자료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응송 박영희 소장 불교문헌의 종
류와 가치」, 『불교학보』 제68집, 2014, 293-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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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지식정보 데이터베이
스는,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 데이터들이 서로 의미적으로 연계되어 거대
한 지식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지
식이 근거하는 자료 또한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구성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식
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지식정보 데이터베
이스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된다는 점에
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Semantic Database)” 또는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Semantic Data Archive)”라고도 한다.11)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
는 승려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과 동
시에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의 체계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승려문집의 시맨틱 데
이터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승려문집에 관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구현하기 위하여 백과사전적 
아카이브가 제안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수행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12) 

먼저, 승려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모델의 제안은 개별 문집에 관한 지식정보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해선사유고』를 대상으로 하는 
시맨틱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문집에 관한 개별 연구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물들이 시맨틱 데이터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향후 다양한 승려문집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범해선사유고』에서 발견된 어휘들을 중심으로 하는 승려문집의 

11) 김현·강혜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 방안-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안-」, 2023, 4쪽. 

12) 이하의 디지털 큐레이션 수행 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자료에서는 “①전통적인 인문학 공부와 내용적으로 상응하는 스몰 데이터(Small Data)의 
편찬, ②다수의 협업 공간에서 빅 데이터(Big Data)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모델
(온톨로지, Ontology) 설계, ③데이터로 전환된 인문지식의 정확성과 명시성을 검증하는 
데이터 시각화, ④학술적 이론과 아카이브의 유물, 현장의 활동을 하나의 공간에서 융합하
고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하이퍼미디어 콘텐츠(메타버스)”로 구분하여 세부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세미
나 발표 자료, 2024.1.23., 13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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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Ontology)를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승
려문집의 온톨로지가 향후 재연성을 가지고 관련된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온톨로지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표현된 『범해선사유고』의 지식의 네트워크를 데이터 시각화
의 방법을 통해 보임으로써 데이터 구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한편 시맨틱 데이터
의 유효성을 보이고자 한다.

*보완 예정인 내용:
- 연구대상: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로 확장 가능성 제시
- 선행연구 검토 내용 서술: 범해각안 관련 선행연구,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

브 관련 선행연구
- 논문의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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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Class) 내용  ⓡ: 자원의 예시 구분

승려문집
LiteraryCollection

* 승려문집(개념적 구분)
ⓡ 청허집, 범해선사유고, 초의시고

문집구조
데이터

문집판본
EditionOfRecord

* 판본의 서지 정보
ⓡ 범해선사유고 상권(원각사본), 범해선사유고 
하권(원각사본)

항목편차
CollectionItem

* 문집에 수록된 항목의 구성과 편제에 관한 정보
ⓡ 범해시고 서문, 범해선사시집 제1권, 초의 선사를 
애도하다, 범해유집보유, 자웅종기

작품
Work

* 항목에서 식별되는 개별 저술. 작품.
ⓡ 은적암 산신각 창건기, 화공양기, 신 참판에게 올리는 
편지

사실과 
문맥 
데이터

기록물
Record

* 작품에 언급된 문헌, 금석문, 기사 및 작품. 이와 
관련된 문헌.
ⓡ 문헌: 은적사사적, 다비계안, 동사열전. 
문서: 대둔사당사헌당명문(1851). 기사: 완당전집에 
수록된 <운납에게 보이며 눌러 명사를 증명하다〉

승려
Monk

* 작품에 언급되는 승려. 언급된 승려와 관련된 승려.
ⓡ 범해 각안, 월여 범운, 원응 계정, 

인물
Person

* 작품에 언급되는 인물, 언급된 승려 및 인물과 관련된 
인물
ⓡ 김태희, 이보일, 김명순, 신헌구, 이희풍

사찰
Temple

* 작품에 언급되는 사찰, 승려와 관계된 사찰, 암자, 
전각.
ⓡ 은적암, 은적암 약사전

장소
Place

* 작품에 언급되는 장소, 승려가 방문한 장소, 승려의 
출신지
ⓡ 해남, 금강산

시간
Time

* 작품에 언급된 시간에 관한 인덱스.
ⓡ 1880년, 1880년 8월, 1880년 8월 19일

사물
Object

* 작품에 언급된 불상, 탑, 부도, 진영, 꽃 등 사물. 이와 
관련된 사물.
ⓡ 능견난사, 완호 윤우 탑비

개념
Concept

* 작품에 언급되는 개념어. 작품과 관련된 개념어.
ⓡ 산신각, 하안거

사건
Event

* 문집과 다른 문헌의 내용을 통해 재구성하는 승려 및 
장소(사찰)의 사건 정보

□ 승려문집 온톨로지 예시

범해선사유고 데이터 구축에 설정한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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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Class) 내용  ⓡ: 자원의 예시 구분

ⓡ 해남 김태희가 은적암 산신각 창건을 위해 
시주함(1872년),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의 용암스님 
선방에서 유숙함(1875년)

참고문헌
Bibliography

* 여러 지식 요소들과 연관된 참고문헌, 학술연구
ⓡ 이종수, 「해남 은적사의 문헌자료와 역사」, 
『불교학보』 제95집, 2021.

참조자료
데이터웹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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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식 요소들과 연관된 웹 자원
ⓡ 국립중앙도서관 은적암사지 원문 열람 페이지

텍스트
Text

* 작품과 문헌 등의 텍스트 정보
ⓡ 은적암 산신각 창건기 텍스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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